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2025년 재생에너지 신규개발
TF 성과보고회 개최
신규 10지구 발굴, 비전 2030·로드맵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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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현수)는 지난 19일 재생에너지사업 신규개

발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성과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회에서 TF는 충북 내 공사 소유의 잠재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신규지구 10개소를 도출한 성

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각 지구는 경제성·주민 수용성·추진 가능성 등 다방면으로 검토됐으며,

TF가 제안한 '비전 2030·로드맵'에 핵심 도구로 활용됐다.

TF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공식 발표한 '비전2030'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개년 동안 사업량

확보, 추진 계획, 발전소 운영 측면까지 포함한 종합 전략으로 구성됐다.

충북지역본부는 TF의 성과를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내년부터 대상지별 맞춤형 추진계획을 본격

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신규개발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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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본부장(TF팀장)은 "재생에너지사업은 공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으

로, TF가 개발한 신규지구 10개소와 '비전2030'로드맵이 그 출발점"이라며, "향후 충북지역본부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

다.

한편, 충북지역본부는 TF를 비롯한 다방면의 성과를 인정받아,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미래경영 리딩

부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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